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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판결요지서 

□ 사건의 경과

 사 건 번 호  2005나23133

 원       고  최◯◯ 

 피       고  ◯◯보험회사 

 소   제기일  2003. 11. 5.

 판결 선고일  2005. 1. 27.(1심) 2006. 3. 16.(2심)

 쟁      점

 승객이 운전자의 성폭행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를 피

하기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다친 경우 승객의 과

실 여부 

 결과 (주문)

 □ 원고 승소

 □ 원고 패소

 ☑ 원고 일부 승소(제1심 판결 일부 취소)

 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      소외 이◯◯는 2002. 5. 6. 07: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건물 계

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

고를 발견하고 원고를 경찰서까지 데려가 주겠다고 말하고 원고를 그

곳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피고의 피보험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

던 중 원고를 유혹하여 성교할 마음을 먹고 경찰서 방향이 아닌 다른 

방향으로 진행하고, 이를 알아챈 원고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

부탁을 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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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 주행 중인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

상해를 입었다.

○ 쟁점

   1. 원고의 과실여부

   2. 원고의 장해정도 및 성폭행으로 인한 장해의 공제여부 

   

  ○ 법원의 판단

   1. 피고는,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, 전혀 알지 못

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고, 아무리 

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

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,   그러한 

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

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차량에 탑승하게 

된 것은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

때문이고, 그 전에도 성폭행 위협으로 극도의 공포심에 빠졌었는데 자

신을 구해준 운전자마저 다시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

알아챈 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채 인

적이 드문 곳으로 계속 운전하는 상황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

느끼게 되었는바, 이러한 원고로서는 운전자에 의한 납치 및 성폭행과 

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

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,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

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

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, 과잉조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

의 과실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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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. 가.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중 정신과 감정결과인 뇌손상에 따른 

기질성 기분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(구체적인 증상 및 그로 인한 상

실률 생략, 이하 같음)과 신경외과 감정결과인 외상성 기절적 뇌손상

으로 노동능력상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

중복감정이므로, 정신과 감정결과에 모두 포함되는 신경외과 감정결과

상의 장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      나. 피고는, 원고의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에는 이 사고 전의 성폭

행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

한 손해배상에서 성폭행 관여도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

설령 이 사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 중 일

부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고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

것이고,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 관여도 상당을 공제할 수는 없다. 

□ 판결의 의미

      이 판결의 의미는,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

서 뛰어 내려 크게 다친 경우 당시 상황의 절박성, 사고 전후에 걸쳐 

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

피해자에게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

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데에 있다.       


